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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장관, ‘실버이야기연극배우’ 만난다
-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관계자 간담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9월 7일(수) 오후 3시, 문체부 서울

사무소(서계동) 에서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참여자와 사업 관계자를 만나 

전통 이야기를 한류로 진흥하는 방안과 고령자의 사회 참여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 전통 무릎 교육을 현대적으로 계승해 노년 여성들이 옛이야기를 유아들에게 전하는 

사업으로서, 조손 세대 간 소통, 유아 창의력 함양, 고령인구 사회참여 기회 제공

  이번 간담회에는 최길환·변진경·홍영란 ‘실버이야기연극배우(이야기 할머니)’를 

비롯해 운현유치원 백현정 원장, 김은하 이야기 작가, 홍명순 이야기 교육 강사, 

한국국학진흥원 박경환 국학진흥본부장, 심상훈 이야기할머니 사업단장 

등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이야기할머니 사업의 현장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제언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23년 전통 이야기 해외 보급 등 신규 사업 총 20억 원 반영

  아울러 문체부는 우리 전통 이야기를 새로운 한류로 진흥하기 위해 2023년 

정부 예산안*에 ▲ 전통 이야기 해외 보급(5억 5천만 원, 신규), ▲ ‘이야기 

공연 배틀’(경연대회, 5억 원, 신규), ▲ 찾아가는 이야기 극단(8억 5천만 원, 

신규) 등 새로운 지원사업(총 20억 원)을 반영했다.

  * 2023년 정부 예산안 전통 이야기 진흥사업(총 155억 원)

  박보균 장관은 취임 이후 줄곧 대한민국이 세계적 문화매력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전통문화의 독보적 가치와 매력을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전통문화 분야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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